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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판매합니다!”
인테리어 건축자제 홀세일 전문점 <H2H>

LA동부한인회, 남가주 교민 위한 특별 자선공연 개최

주택 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더 나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택소유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

가들은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살던 모습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후에 판매할 것을 권

한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가격도 더 높게 책정될 뿐만 아

니라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어 매매 시기

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주방이나 바닥을 교체하는 것만

으로도 가격은 수만 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 주

택 전문가들의 말이다.

주택 리모델링은 더 나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늑한 휴식처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

은 누구나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자재로 할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 가격은? 등등.

LA동부한인회(회장 은석찬·이사장 

박재현)가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다

이아몬드바 커뮤니티센터(1600 Grand 

Ave. Diamond Bar,  CA 91765) 그랜드

홀에서 남가주 교민을 위한 특별 자선

공연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

영, 팝페라 가수 최원현, 피아니스트 칼

로스 아빌라등이 무대에 올라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건축자제 홀세일 

업체인 <H2H>의 팀 대 표

는“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

을 통해 디자인을 결정한 후 

견적을 내보아야 합니다.”라

며“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결

정되면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

를 선정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

에 드는 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또 내

가 원하는 자재를 원하는 날짜에 공급할 수 있는지, 리모

델링 경험이 풍부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완벽할 때까

지 보수를 해주는 업체인지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자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공 기간이 길어

져 비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은 5세 때부

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한국 진주 봉

곡초등학교 5학년때 미국 미시건주 국

제 음악 캠프 콩쿠르에서, 초중등부 1위

를 차지하였다. 당시 캠프에서 그의 연

주를 지켜보던 산 호세 오케스트라 지

휘자 레오니드 그린의 초청으로 산호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열광적인 반응

을 이끌어내고 이듬해에 재초청받았다.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지난 1996년 뉴욕의 영 콘서트 아

입니다.”라며“저희 <H2H>에

서는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컨트랙터들을 위해서도 전문적

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

한 어떤 것이든 저희와 상담을 

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서는 유로피안 스타일의 캐비넷을 선호한다.”면서“유로

피안 스타일 캐비넷은 관리하기 쉽고 옵션이 다양해 점

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도 더 저렴해

져 전에 비해 훨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세련된 유로피안 

스타일의 케비넷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문의: (714) 738-6224, (844)-273-1378(FAX)

▶ 주소: 1064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티스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4세의 최

연소자로 현악부문 1위를 차지하여 국

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재능을 인정한 삼성문화재단에

서는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

린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JTBC‘팬텀싱어’에 출연한 팝페라 

가수이자 지휘자인 최원현은 지난 3월 

공연된 뮤지컬‘도산’에서 안창호 역을 

맡아 열연했다. 

피아니스트 칼로스 아빌라는 오주영

의 콘서트에 협연자로 초대되는 피아노

의 거장으로 오주영과 함께 2008년부

터 현재까지 미국 대도시와 한국에서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후원금은 형

무소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 문의: (626) 810-2621


